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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636년 편찬된 중관해안의 『화엄사사적』은 신빙성의 문제가 지
적되었으며,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화엄사는 창건주 황룡사 연

기가 8세기 중반 창건한 사찰로 중론이 통일됐다. 또한 빠르면

고려 후기 늦으면 조선 초기에는 화엄사에서 창건주 연기의 성격

과 화엄 계통 전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된다.

본 논고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후삼국 관혜와 희랑의 대립을

통해 화엄사의 화엄 계통 변화에 관한 시작점을 검토한다. 이후

904년 편찬된 『법장화상전』과 1281년 편찬된 『삼국유사』의 화엄
십산과 십찰의 의미와 변화의 상황을 밝힌다. 이를 통해 화엄사

연기법사의 자장계 화엄의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

종합하면다음과같다. 화엄사는자장계화엄의전통을이은황

룡사의연기에의해 8세기중엽구례남악지리산에창건된다. 이후

후삼국시대가되면자장계화엄의계통을이은남악화엄사의관혜

와 의상계 화엄의 계통을 이은 북악 해인사의 희랑은 대립한다. 

고려가 건국되고화엄사의 자장계 화엄의 전통은 고려 초 균여에

의해 의상계 화엄으로 통합되고, 고려 후기에는 의상계 화엄으로

획일화된다. 이것은 1281년편찬된 『삼국유사』의의상전교십찰로
증명된다. 이상의연구를통해화엄사는 8세기중반황룡사의연기

법사가자장계화엄의계통을전승하여창건된사찰임을본논고는

밝히고 있다.

 

주제어 : 華嚴寺, 慈藏系 華嚴, 北岳, 觀惠, 南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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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리산화엄사는신라시대창건되어현재까지예경과공양이이

어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화엄사는 544년에고승연기(緣起)1)에의해창건된것으로알려졌

으나, 최근 발표된 연구(황태성(무진), 2022: 16-22)를 통해 8세기

중반황룡사의연기법사가창건한것으로정리되었다. 544년창건

을 기록했던 중관혜안(中觀海眼, 1567∼?)은 1636년 편찬한 『호남
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

蹟)』(이하 『화엄사사적』으로표기함)에서자료의부족을호소하였

고(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97: 7-8), 전란으로 황폐했던 임진왜란

전후의 사정을 생각하면2) 기록의 혼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황룡사는 당 태종에게 화엄을 강설하고 화엄을 최초로 신라에

가져온자장(慈藏, 594/599∼653/655)이3) 주석했던왕실직할사찰

이었다(이행구(도업), 1995; 염중섭(자현), 2016). 8세기중반이되면

황룡사의화엄고승들의활동이문헌자료에보인다. 그렇다면황룡

사는통일신라시대자장계화엄의전통이이어지는사찰로판단해

도무리가없다. 신라화엄을대표하는의상(義湘, 625∼702)과원

효(元曉, 617∼686)는 황룡사와 연관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엄사 창건주 연기가 편찬한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新羅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이하 『백지묵서 화엄경』)과 대

1) 연기가 화엄사를 창건한 일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이기백(1979), 문명대(1979), 김상현(2002)이 있다.

2) 1597년 정유재란 당시 구례의 초입인 석주관 전투에서 화엄사 승병 153명이
전몰하였으며(구례군․목포대학교 박물관, 1990: 66-68), 이후화엄사는전소된
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료의 손실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3) “鄉傳云. 藏入唐太宗. 迎至式乾殿請講華嚴. (···) 又改營生緣里第元寧寺. 設落成
會. 講雜花萬偈”(『三國遺事』4：「義解第五-慈藏定律」, T49, 1005b26-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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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사의천(大覺國師義天, 1055∼1101)의 『신편제종교장총록』4)

과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5) 을 보면 연기는 당대 화엄을

대표하는황룡사의고승이었다. 연기는황룡사의고승이었기때문

에 자장의 화엄 계통을 이은 화엄사의 창건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화엄사를 창건했던 연기의 자장계 화엄 계통이

고려 건국 이후 의상의 화엄 계통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후삼국시대 관혜(觀惠, ?∼?)의 남악 자장계 연기의 화엄은 희랑

(希朗, ?∼?)의북악의상계화엄과대립을하고있다. 이러한대립

을 고려 초 균여(均如, 923∼973)가 의상계 화엄으로 통합하고 있

다. 또한 904년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의 해동화엄 십산6)에 화엄

사는 신라의 대표적 화엄 사찰로 서술되고 있다. 이후 고려 후기

1281년 일연의 『삼국유사』에 화엄사는 의상전교 십찰7)의 의상계

화엄 사찰로 서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엄사의 자장계 연기의

화엄은 고려 초․중기까지 이어오다 고려 후기가 되면 의상계 화

엄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 논고는 화엄사 창건주 연기의 자장계 화엄 계통을

연구하고, 고려초균여의화엄통합이후고려후기의상계화엄으

로획일화되는계승의관계등을고찰하고자한다. 더불어서조선

4) 『화엄경』 관련 3종과 『대승기신론』 관련 2종총 5종의연기의저술을수록하고
있다.

5) 『대각국사문집』 권17 「화엄사예연기조사진영(華嚴寺禮緣起祖師影)」과 「유제지
리산화엄사(留題智異山華嚴寺)」는 1092년의천이순천선암사(仙巖寺)를중건하
고, 대각암(大覺庵)에주석하던시기에화엄사를방문하여쓴것으로추정된다.

6) “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焉中岳公山美理寺南岳知異山華嚴寺北岳浮石寺康
州迦耶山海印寺 普光寺 熊州迦耶峽普願寺 鷄龍山岫寺 括地志所云鷄藍山是朔
州華山寺 良州金井山焚語寺 毗瑟山玉泉寺 全州母山國神寺更有如漢州負兒山
靑潭寺也 此十餘所”(『法藏和尙傳』, 『한불전』 3, 775c). 

7) “湘乃令十剎傳教. 太伯山浮石寺. 原州毘摩羅伽耶之海印. 毘瑟之玉泉. 金井之梵
魚. 南嶽華嚴寺等是也”(『三國遺事』4, 「義解第五-義湘傳教」, T49, 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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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국되면서 태종과 세종 이후 화엄사의 창건주 연기와 화엄

전통성은 퇴색되고 사라지는 과정도 검토하려 한다.

Ⅱ.�통일신라시대�화엄사�창건주�연기법사의�황룡사�

자장계� 화엄

1. 화엄사 창건주 연기법사의 문헌 기록 검토

1636년편찬된 『화엄사사적』 이전연기와화엄사에관한문헌자

료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문헌자료는 755년 완성된 국보 제

1965호인 『백지묵서화엄경』8)과 11세기 말 쓰인 『대각국사문집(大

覺國師文集)』, 1487년 쓰인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1530

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1978년발견된 『백지묵서화엄경』은한국에서가장오래된사경
으로황룡사의승려연기가죽은아버지를위해9) 무주(武州, 지금

의 광주)지역을 주축으로 만들었다.10) 8세기 중엽 창건된 화엄사

8) 1978년국보 196호로지정된 『백지묵서화엄경』의존재는 1978년서성수가삼성
미술관에매각하는과정에서확인되었다. 서성수의스승인윤씨가일제강점기
호남지역에서입수한것으로짐작된다. 10권씩 8개로두루마기형식으로만든
것인데, 1번째와 5번째가발견되었다(박도화, 2014: 321; 문화재청編, 2001: 12).

9) “成內願旨者, 皇龍寺緣起法師, 為內賜苐一㤙賜父願為”(<新羅白紙墨書 大方廣
佛花嚴經 券第十 跋文>). 

10) 754년 편찬된 『백지묵서 화엄경』에는 ‘황룡사 연기법사’에 의해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장충식, 
2004: 13); “經筆師, 武珎伊州, 阿干奈麻, 異純大舎, 今毛大舎, 義七轉舎, 孝赤
沙弥. 南原亰, 文英沙弥, 即曉韓舎, 髙沙夫里郡, 陽純奈麻, 仁年韓舎, 屎烏韓舎, 
仁節韓舎”(<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花嚴經 券第十 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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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건주연기에관한중요한단서를제공한사료였다. 『백지묵서
화엄경』은 황룡사 연기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로 일단락시킨 결
정적 문헌자료이다.

『대각국사문집』에는 화엄사 및 연기법사와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기록을 볼 수 있다. 「화엄사예연기조사영」과 「유제지리산화
엄사」이다. 의천은 1092년 무렵 화엄사에서 연기의 진영(眞影)을

참배하면서, ‘3천여 문도를 거느리고 원교(圓敎) 즉 화엄의 종풍

(宗風)을 드날린 인물’이라는 평을 남기고 있다.11) 또한 화엄사에

대한 감회를 「유제지리산화엄사」의 시로 남기며, 효대(孝臺)를 언

급하여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의연기와어머니의관계를해결

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12)

의천은화엄사를방문하며연기의진영을참배하고연기의화엄의

종풍을찬탄하였다. 이는고려 1092년에는화엄사를대표하는중요한

인물로연기가자리잡고있었다는것을보여준다. 1092년화엄사를

대표하는 ‘연기’라면호남지역을움직여『백지묵서화엄경』을사경한

754년황룡사의연기와같은인물로판단하는것은당연한귀결이다.

조선시대화엄사를설명하는두문헌은연기와어머니의이야기

가직접적으로나타난다. 조선초기인물인남효온의 『추강선생문집』 

1487년 10월 7일의내용에보면화엄사의설명과함께연기가화엄

사를창건했다고서술되어있다. 또한연기의어머니와 <사사자삼

층석탑>의관계를화엄사승려가이야기하고있다. 무엇보다주목

할 점은 연기를 제자 천 명을 거느린 선사로13) 본 점이다.

11) “偉論雄經罔不通, 師平昔講演起□花嚴, 一生弘護有深功, 三千義學分燈後, 圓
敎宗風滿海東, 本傳云傳敎義學數三千”(『大覺國師文集』 17, 「華嚴寺禮緣起祖
師影」, 韓佛全4, 559b). 

12) “寂滅堂前多勝景. 吉祥峯上絶纖埃. 彷徨盡日思前事. 薄暮悲風起孝臺”(『大覺
國師文集』 17, 「留題智異山華嚴寺」, 韓佛全4, 5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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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은 뒤에 내려와서 황둔사(黃芚寺)를 구경하였다. 절의 옛 이름은 

화엄사(花嚴寺)로, 명승(名僧) 연기(緣起)가 창건한 것이다. (···) 연기는 

옛날 신라 사람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 이 산에 들어와서 절을 세웠다. 

제자 천 명을 거느리고서 화두(話頭)를 정밀히 탐구하니, 선림(禪林)에서 

조사(祖師)라고 불렀다.14)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시대를 알
수없는연기(煙氣)가화엄사를창건했다고서술되어있다. 이어서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로(俗云) 연기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리산에 있다. 승려 연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화엄사를 

건립하였다. (···) 석상이 어머니를 받치고 서 있는데, 세상 사람 이야기로 

‘연기와 그 어머니의 화신(化身)’이라고 한다.15) 

이상의 문헌을 보면 연기가 화엄사를 세운 인물로 확인된다. 

정리하면 1092년 의천의 연기(緣起)는 화엄사를 대표하는 승려로

서술되어 있다. 1487년 남효온의 연기(緣起)는 화엄사를 창건한

승려로나타나지만, 선종의조사로서술되어있다. 1530년 『신증동
국여지승람』의연기(煙氣)는화엄사를창건한승려이지만어느시

대 사람인지 모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13) 연기가 화엄사의창건주로기억되고있지만, 화엄사의화엄 전통성은사라진
것이 여기서 확인된다.

14) “飯後下觀黃芚寺. 寺古名花嚴. 名僧緣起所創. (···) 緣起者. 故新羅人. 從其母入
此山創寺. 率弟子千人. 精盡話道. 禪林號爲祖師”(『秋江先生文集』 6, 「雜著-智
異山日課」 丁未年(1487, 성종18) 10월 7일 癸酉日). 

15) “在智異山麓. 僧煙氣不知何代人, 建此寺. (···) 有石像戴母而立, 俗云煙氣與其
母化身之地”(『新增東國輿地勝覽』40, 「全羅道-求禮縣-佛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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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룡사의 자장계 화엄

한국의 화엄은 의상이 대표한다. 의상으로 대표되는 의상계 화

엄은 8세기중반무렵부터드러나기시작하여고려후기에완성되

는 것이다. 의상은 신라와당의전쟁이 시작되는 670년신라에 귀

국하고 있으며, 전쟁이 종결에 이르는 676년 영주에 있는 부석사

(浮石寺)를 창건한다.

16년 봄 2월에 고승(高僧) 의상(義相)이 왕의 명을 받들어 부석사(浮石寺)

를 창건하였다.16) 

함형(咸亨) 원년(670년) 경오(庚午)에 귀국하여, (···) 의봉(儀鳳) 원년

(676년)에 의상이 태백산(太伯山)에 돌아와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

(浮石寺)를 창건하고, 대승(大乘)을 널리 펴니 영감이 많이 나타났다.17)

이러한의상의이동은문무왕이당나라와전쟁을치르기시작하

며 경주와 먼 영주 땅 오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18) 부석사는

작은 움막이거나 초가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김복순, 2002: 

262). 또는 부석사가 『삼국사기』의 문무왕의 명령으로 부석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창건되었다고

보기도한다(전해주, 1994: 93-94). 문무왕과의상이모종의 합으로

16) “<文武王>十六年(676)春二月: 十六年, 春二月,  髙僧義相奉旨, 創浮石寺”(『三
國史記』7, 「新羅本紀」7). 

17) “亨元年庚午還國. (···) 儀鳳元年. 湘歸太伯山. 奉朝旨創浮石寺. 敷敞大乘靈感
頗著”(『三國遺事』 4：「義解第五-義湘傳敎」, T49, 1006c16-19).

18)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당나라 유학파인 의상이 영주로 이동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상이 당나라와 내통할 가능성에 의해 영주로 추방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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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에 화엄 사찰인 부석사를 창건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

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의상은부석사를창건한 676년이후입적할때까지경주로돌아

가지못하고있다. 이러한모습은의상의생전에의상의화엄세력

은신라화엄을이끄는집단을이루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이후

의상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8세기중반부터 의상의화엄은 드러난

다(김복순, 2008: 139-140). 분명한 것은 의상이 당대 신라 화엄을

이끌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자가 집단을 이루

면 스승을 높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

이다. 의상계 화엄은 의상의 제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8세기

중반부터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신라 화엄의 최초 기록은 자장이다. 자장은

화엄을신라최초로들여온인물이다. 그리고당나라유학을다녀오

지않은원효도화엄을바탕으로자신의불교사상을확립하고있다.

『화엄경(華嚴經)』의 “일체 무애인(無㝵人)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는 

이름을 무애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19) 

자장의화엄에관한관련문헌을정리하면다음의네가지로정

리된다. 먼저장안공관사(空觀寺)의법상(法常)은자장이존중하여

자주 참배하러 가고 교류하였는데, 법상이 『화엄경』을 연구하기
시작한다.20) 둘째, 자장은 장안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의

19) “以華嚴經一切無礙人一道出生死命名曰無礙. 仍作歌流于世”(『三國遺事』 4：
「義解第五-元曉不羈」, T49, 1006b12-14).

20) “至於成實毘曇華嚴地論”(『續高僧傳』 15, 「義解篇十一-唐京師普光寺釋法常
傳」, T50, 5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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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에서 639년에서 641년까지수행을하였다.21) 셋째, 중국오대

산 북대(北臺)에서 기도하던 자장이 꿈속에서 문수보살 석상에게

받은 게송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則見盧舍那.”은

『화엄경』 권16 「수미정상게찬품제14(須彌頂上偈讚品第十四)」의
내용이다.22) 넷째, 신라로돌아온자장이자기집을원녕사(元寧寺)

로 만들어 낙성식을 할 때 잡화(雜花)23) 1만 송을 강론한다.24)

자장이전에신라에서화엄과관련된문헌은지금까지발견되지

않고있다. 자장이중국에불교를배우러간유학시기에 『화엄경』
을접하고배웠던것은확인된다. 자장은신라로귀국하여자기의

집을 원녕사로 만들고, 낙성식을 하며 『화엄경』 1만 송을 강론했

다. 이것은자장이화엄에대한이해의경지가깊었다는것을알려

준다. 또한 신라에서 『화엄경』을 전파하고, 자장계 화엄 집단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장의 신라에서의 위치를 보았을

때 이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확보해준다.

신라에서자장의위치와역할을볼때자장의화엄집단이구성

되어있었을가능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장은분황사에신

라로귀국한 643년 3월 16일25) 잠시머문다. 신라에도착한자장을

부른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은 자장에게 대국통(大國

21) 종남산에 있던 두순(杜順, 557∼640)과 지엄(智儼, 602∼668)에게 화엄종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정병조, 1988: 134-135); (『續高僧傳』 24, 「護法下-唐新
羅國大僧統釋慈藏傳(圓勝)」, T50, 639b).

22) (『三國遺事』 3, 「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 T49, 998b); (『五臺山事蹟記』, 「五臺
山月精寺開創祖師傳記」); (염중섭(자현), 2016: 168-176).

23) 통일신라시대 『화엄경』을 일컫는 말이다.

24) “講雜花萬偈”(『三國遺事』 4, 「義解第五-慈藏定律」, T49, 1005b,c). 

25) “善德王-十二年: 三月. 入唐求法高僧慈藏還.”(『三國史記』 5, 「新羅本紀」 5); “貞
觀十七年癸卯十六日. 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而還國”(『三國遺事』 3, 「塔像
第四-皇龍寺九層塔」, T49, 9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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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을맡긴다. 대국통자장은황룡사 2대주지에취임하며, 선덕여

왕에게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다.26)

자장은이후선덕여왕의도움을받으며신라의승단을정비하는

작업을진행한다(염중섭(자현), 2016: 47-97). 선덕여왕으로대표되

는신라중앙정치권력집단과합심하여신라의불교를정돈하려는

노력은신라에불교가주도종교로서자리잡게하였다. 자장에의

해신라의열집중에여덟, 아홉집은수계를받고불교에귀의하였

기때문이다.27) 이러한선덕여왕과신라중앙정치권력집단은자장

을밀어주고, 자장은신라의불교를정돈하여불교를신라의주도적

종교로자리잡게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황룡사에자장의화

엄계파가형성되었을것이란점은부정할수없을것이다. 자장이

황룡사에주지로있으며국가적불교활동하는과정에자장계화엄

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된다.

자장의 죽음 이후 신라에서 자장의 위치를 대신한 것은 같은

당나라 유학파인 의상과 신라 국내파인 원효이다.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 시기가 되면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서 의상은 영주 부석사로 물러나게 된다.

의상과 원효는 황룡사와 관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의상과 원효

이후그제자들의활동도황룡사와의연관은찾을수없다. 원효가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金剛三昧經)』을 설법했다는 기록이 확인
되지만28), 황룡사는진골출신이외는출입할수없는왕실사찰이

26) <皇龍寺刹柱本記>.

27) “當此之際. 國中之人. 受戒奉佛. 十室八九.”(『三國遺事』 4, 「義解第五-慈藏定
律」, T49, 1005c); “護法菩薩即斯人矣”(『續高僧傳』 24, 「護法下-唐新羅國大僧
統釋慈藏傳(圓勝)」, T50, 639c). 

28) “王請剋日於黃龍寺敷演. 時有薄徒竊盜新疏. 以事白王. 延于三日. 重錄成三卷. 
號為略疏. 洎乎王臣道俗雲擁法堂. 曉乃宣吐有儀解紛可則”(『宋高僧傳』 4, 「唐
新羅國黃龍寺元曉傳(大安)」, T50, 7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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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일시적인 상황일뿐이다. 의상의 화엄을대표하는신림(神

林)과 표훈(表訓)은 불국사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29) 의상의 화엄

은제자들도황룡사와연관이없다. 여기서황룡사의화엄은의상

의 화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경덕왕재위기간인 8세기중반무렵 『삼국유사』에는화엄승려
가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덕왕은 “황룡

사의 대덕(大德) 법해(法海)를 청해 『화엄경』을 강의하도록 했다.”

라는30) 기록이 있다. 또한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

問答)』 4권이 794∼799년 일본에서 필사되는데, 서두(書頭)에 “황

룡사 석표원집(表員)”이 적혀 있다.31)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8

세기 중반에 찬술된 것으로 보이며(정재영, 2009: 37; 박미선, 

2011: 40), 황룡사의 승려 표원이 주인공이다. 표원의 『화엄경문의
요결문답』은 신라의여러 화엄고승의 『화엄경』에대한 강의내용
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상의 『화엄경』 강의 인용은 세 차례

로32) 다른 고승의 인용에 비해 적은 수다(염중섭(자현), 2016: 36). 

한번은 비판적인 인용을 하고 있는데(김상현, 1991: 57), 이것은

표원이 의상계 화엄이라면 어려울 것이기에 의상계와 구별되는

화엄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33)

황룡사의 연기가 『백지묵서화엄경』 사경 불사를 시작하는 8세

29) (『三國遺事』 5, 「神咒第六(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T49, 1018a); (『釋華嚴旨
歸章圓通鈔』下, 韓佛全4, 125c);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3: 44). 

30) “明年甲午夏. 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 講華嚴經”(『三國遺事』 4, 「義解第五-
阿道基羅」, T49, 1010a).

31) “皇龍寺 釋表員集”(『華嚴經文義要決問答』 1, X8, 414a). 

32) “義相師云”(『華嚴經文義要決問答』 1, X8, 419c), ; “義相師云”(『華嚴經文義要決
問答』 1, X8, 420a), ; “一義相師云”(『華嚴經文義要決問答』 2, 421b). 

33) 황룡사를 중심으로 8C 중반에 활약한 표원․법해․연기를 원효계로 보기도
한다(高翊晋, 198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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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반의 시점에 황룡사 화엄의 고승인 법해는 경덕왕이 청하여

『화엄경』을 강의하고있다. 또 다른 황룡사 화엄의 고승인표원의

『화엄경』 강의문집을일본에서필사하고있다. 이것은 8세기중반

에 황룡사는 자장계 화엄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된다. 황룡사에자장계화엄이집단을이루지않는다면화엄을대

표하는고승도나타날수없기때문이다. 또한표원의의상에대한

비판적 견지의 강의 인용을 보아 황룡사의 화엄은 자장계 화엄이

라는것을확신시켜주는근거자료가된다. 황룡사에자장이아닌

다른 화엄의 세력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3. 연기법사의 화엄사 자장계 화엄

연기는 황룡사의 승려이다. 『백지묵서화엄경』은 80 『화엄경』으
로 두 축인 권1∼10와 권44∼50이 1978년에 발견되었다. 두 축에

서 모두 발문이 확인되었으며, 사경의 발원자는 황룡사(皇龍寺) 

연기법사(緣起法師)로 밝혀졌다. 연기는 황룡사의 승려면서 호남

지역을움직여서 80 『화엄경』의사경불사를하고있다. 또한의천

은 화엄사에서 연기의 진영을 참배하고 있으며, 연기의 문집을

간행하고 있다. 『백지묵서화엄경』을 사경한 연기는 의천이 참배
한 연기이며, 화엄사의 중요한 대표적인 고승이다. 또한 연기는

황룡사의 연기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연기는 황룡사의 화엄을 이

은 고승이며, 황룡사 화엄은 자장계 화엄이기에 자장의 화엄을

이은 고승이 된다.

황룡사는신라중대에서후대까지자장의화엄이세력을유지하

고있다. 그렇다면 754년 『백지묵서화엄경』의황룡사연기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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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엄 전통을 갖는 승려라고 단정해도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룡사의연기는화엄의세력확장과맞물려서호남지역을동원하

여개인적인염원의사경불사를하고있다. 이러한세력의연기라

면 지금의 화엄사를 창건하였다 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의천의

화엄사 연기와 『백지묵서화엄경』의 연기가 동일 인물이란 것이
확실한상황에서연기는화엄사의중요인물인것은확실하다. 다

시 종합한다면 자장의 화엄을 연기가 이었으며, 화엄사는 자장계

연기의 화엄 사찰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의천은 화엄사에서 전하지 않는 「연기본전(緣起本傳)」을 보았
다고 한다. 본전운(本傳云)의 본전은 「연기본전」을 말하는 것이다
(염중섭(자현), 2016: 35). 「연기본전」은 연기가 화엄사의 중요 인
물이란 점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더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보면 의천이 사망하는 고려 1100년대까지 연기가 화엄사의 대표

고승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또한 의천은 연기가 “훌륭한 논장(대

승기신론)과 거룩한 경전(화엄경)에 두루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말한다. 더불어서 “원교(화엄)의 종풍을 해동(신라)에 가득

하게 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고려 의천이 말하는 연기는 신라를

대표하는 화엄에 능통한 황룡사 출신 자장계 화엄의 승려임이

다시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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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화엄사의�고려시대�의상계�화엄�통합과�획일화�

그리고� 조선시대� 화엄� 상실

1. 후삼국시대 자장계 화엄의 대립과 고려 초기 균여의 의상계 

화엄 통합

남악은 지리산(智異山)을 의미한다. 신행(神行, 704∼779)의 비

문34)은 813년 건립되었으며, 지리산을 의미하는 ‘남악’의 서술 표

현이최초로나타나는문헌이다. 비문을보면 “남악(南岳) 단속(斷

俗)의사(寺)”35)라고서술되어있다. 여기서남악은지리산을뜻하

는또다른이름이며, 단속은지명이다. 이후남악지리산의표현은

904년 편찬된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 나타나는 “남악 지리산

화엄사”라는서술에서찾아볼수있다. 이어서 952년간행한 『조당
집(祖堂集)』에는 “남악 실상사”36)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실상사는

지리산에 있으며, 남악은 지리산을 지칭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러한 표현은 고려 후기 일연이 1276년 무렵 편찬한 『삼국유사』의
“남악화엄사”라는서술로도확인된다. 이상으로남악은지리산을

지칭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악은의상계화엄을대표하는부석사를뜻한다는점은의심의

여지가없다. 후삼국시기관혜는남악화엄사의화엄을대표하는

인물이다. 관혜가 남악을 대표한다는 것은 북악 의상계 화엄과는

구별되는 계파를 이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균여(均如, 

923~973)가북악의화엄을이었으며, 화엄을통합했다는것은의미

34) <신행선사비>는 813년 통일신라시대 최초로 건립된 선사의 비문이다. 

35) “歿於南岳斷俗之寺”(<山淸 斷俗寺 神行禪師碑>). 

36) “武州會津南嶽實相安之”(『祖堂集』 17, 「東國慧目山和尚」, 『韓佛全』 45, 338c17-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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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화엄사가 균여에 의해 의상의 화엄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관혜의

남악 화엄은 화엄사를 대표한다. 후삼국시대 남악 지리산의 화엄

을 대표하는 사찰은 화엄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균여는) 북악의 법통을 이은 분이다. 옛날 신라의 말년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을 대표하는 두 명의 스님이 있었다. 한 명은 관혜공으로 후백제 견훤

의 복전이고, 다른 한 명은 희랑공으로 우리나라 고려 태조의 복전이다. 

두 분은 믿음을 따라 불법을 떨치려는 마음은 같았으나, 원을 이루는 방법

이 달랐다. 이 마음이 문도들에게 침범하여 물과 불이 되었으니 하물며 

법을 떨치는 방법이 시고 짠 것과 같이 차이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전해져 

폐단을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관혜의 무리를 남악이라 했으며, 희랑

의 무리를 북악이라 했다. 균여는 매일 남과 북의 뜻이 달라 어울리지 

못함을 탄식하여 여러 가지 나누어지지 않게 하고, 많은 갈래를 막아 한가

지 불법의 뜻의 바퀴로 모으기 위해 수좌 인유와 남악과 북악을 돌아다녔

다. 이에 큰 법고를 울리고 큰 법당을 세워 불가의 어린 무리가 다 균여의 

뒤를 따르게 하였다.37)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천이 1092년 화엄사에서 연기의 진영을

참배하였다는 것은 화엄사는 연기의 화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다. 균여의 화엄 통합은 북악과 남악의 다툼을 해결한 것이지

의상의화엄으로통합했다는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의천의연

37) “師北嶽法孫也. 昔新羅之季, 伽耶山海印寺, 有二華嚴司宗. 一曰觀惠公, 百濟渠
魁甄萱之福田. 二曰希朗公, 我太祖大王之福田也. 二公受信, 心請結香火願, 願
旣別矣. 心何一焉降及門徒浸成水火, 況於法味各稟酸醎此弊難除由來已久時
世之輩號惠公法門爲南嶽, 號朗公法門爲北嶽. 師每嘆南, 北宗趣矛楯, 未分庶, 
塞多歧, 指敀一轍與首座仁裕, 同好遊歷名山, 婆娑玄肆振大法鼓, 豎大法幢, 盡
使空門, 幼艾靡然向風”(『大華嚴首坐圓通兩重大師均如傳 竝書』, 「第四立義定
宗分者」, 韓佛全4, 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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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진영 참배는 화엄사에서 연기가 대표적 인물로 숭배되고 있다

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것은연기로대표되는황룡사자장

계 연기의 화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해인사의 희랑은 북악을 대표하고 있으니 의상의 화엄인 것은

확실하다. 관혜가 북악 의상의 화엄을 대표하는 희랑과 대립하고

있고, 균여도 북악 의상의 화엄을 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혜와희랑의대립은북과남의지역적대립이아니라, 화엄계파

간의 대립일 가능성이 크다. 의상의 화엄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다툰것이아니라, 계파가다른북과남이다툰것이남악이란표현

에서 설득력이 있다. 

후삼국 시기 남악 화엄사를 대표했던 자장계 화엄의 고승 관혜

를 중관해안은 『화엄사사적』에서 소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후

백제의 견훤을 지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중관해안은 신라와

고려를 중요시하였기에 후백제 견훤을 지지하다 패배한 관혜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판단된다. 

후삼국시대화엄은왕건과견훤의지지방향에서북악과남악으

로대립하고있다. 여기서관혜가남악으로지칭되는화엄사의화

엄을대표한다면북악을상징하는의상의화엄과대립하는원인이

있어야한다. 이런대립의중심에는자장계연기의화엄이요청되

는것이다. 그렇기에관혜는자장계연기의화엄을대표하는나말

여초 승려가 된다.

종합하면통일신라 8세기중반연기는화엄사를창건한다. 연기

는황룡사의승려이며, 황룡사는자장계화엄이세력을이루고있

다. 자장계화엄은 8세기중반 의상계화엄과구별되는 활동을 펼

치고있다. 후삼국시대가되면관혜는자장계연기의화엄사찰인

남악 화엄사를 대표하여 북악 의상계 화엄을 대표하는 희랑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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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서대립하고있다. 이후고려균여에의해두화엄의대립은

의상계 화엄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고려 후기 『의상전교』의 화엄십찰과 의상계 화엄의 획일화

후삼국시대 화엄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

서살펴보았듯 『균여전』을보면가야산해인사에는고려의왕건을
지원하는북악(北岳)의의상계화엄희랑과후백제의견훤을지원

하는 남악의 자장계 연기의 화엄 관혜의 두 계파로 양립하였다. 

후삼국시대 남쪽 후백제의 영역 화엄을 대표하는 자장계 화엄 승

려 관혜의 남악은 지리산 화엄사이다. 이것은 후삼국시대 후백제

의영역에서화엄을대표하는화엄사의위세를보여주는대표적인

자료가 된다. 

남악은 지리산을 뜻하며, 남악 지리산을 대표하는 화엄 사찰은

화엄사이다. 고려가후백제를흡수한 936년이후에도화엄사의남

악화엄은세력을유지하고있었다. 고려가후백제를흡수한상황

에서, 의상의북악화엄과남악의자장계연기의화엄은다툼속에

있다. 화엄사는고려가후삼국을통합하는 936년초기까지호남을

대표하는 화엄의 사찰로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균여의생전시기인 973년이전남악의화엄은북악의화엄에통합

된다. 여기서 973년 이후에는 중앙정치권력의 지지기반을 상실한

것을유추할수있다. 고려중앙정치권력집단에서후백제를지지

한 관혜의 화엄사를 지원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연기의화엄에관한찬술은의천이간행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5종 47권이포함되어알려져있다. 이것은 1073년에시작하여 1090

년에의천이완성한고려와송나라, 요나라등지의불교목록집이다. 



화엄사 창건 이후 연기의 자장계 화엄 전승과 변천 과정 고찰

19

여기에 『(화엄경)개종결의』 30권․『(화엄경)요결』 12권(혹 6권)․

『(화엄경)진류환원낙도』 1권․『(대승기신론)주납』 3권(혹 4권)․

『(대승기신론)사번취묘』 1권의 연기의 찬술38) 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시대 화엄사 주지 전형수교관(傳賢首敎觀) 의학사문(義學

沙門) 준소(俊韶)는 의천과 교류하며 『원종문류(圓宗文類)』의 간
행에 함께 참여한다(정병삼, 2020: 17). 이러한 인연이 의천의 『신
편제종교장총록』에연기의찬술이포함될수있는역할을한것으
로 보인다(염중섭(자현), 2020: 13-14). 의천이 연기의 찬술 목록이

포함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완성한 7년 후 화엄사를 방문하여

연기의 진영(眞影)에 참배한다. 이것은 1097년 고려 불교계에서

연기의유명세를알려줌과동시에화엄사에연기계집단이유지되

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연기의 화엄은 1281년이 되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화엄사

가의상계화엄의 사찰로나타나는것이다. 904년최치원의 『법장
화상전』과 1281년 일연의 『삼국유사』를 비교하면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904년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서 신라 해동 화엄을 대표하는
10개의산과화엄종찰이름을나열하고있다. 이것은신라의화엄

을 대표하는 산과 사찰을 설명한 것이다.39) 반면, 1281년 일연은

의상은 『삼국유사』에서 의상의 화엄을따르는 화엄십찰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화엄의 전통이 의상의 화엄으로 통합되었음을 확인

해준다. 

38) “開宗決疑三十卷. 要決十二卷. 或六卷. 眞流還源樂圖一卷. 已上. 緣起述.” ; 『新
編諸宗敎藏總錄』 3(韓佛全4, 692c), “珠納三卷. 或四卷. 捨繁取妙一卷. 已上. 
緣起述”(『新編諸宗敎藏總錄』 1, 韓佛全4, 682a). 

39) 화엄종 사찰과 선종 사찰은 산의 이름과 사찰의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황태성(무진), 2022: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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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개라는한자십(十)은열개를뜻하는것이아니라꽉찬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장화상전』에서 해동화엄의 십산(海東華嚴大

學之所有十山焉)은총 12개의사찰인데, 십산으로소개하고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의상전교 십찰(湘乃令十剎傳教)은 6개의 사

찰을십찰로소개하고있다. 이처럼십산과십찰의십은열이아니

라꽉찬다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이중화엄십산과화엄십찰에

공통으로소개되는사찰은화엄사와부석사, 해인사, 범어사, 옥천

사의 5개의 사찰뿐이다. 

904년 『법장화상전』은분명하게신라의화엄대학인해동화엄의
십산을소개하고있다. 이것은의상의화엄뿐아니라, 자장의화엄

등모든신라의화엄을대표하는사찰을의미한다고정의해도무리

가없을것이다. 923∼973년에생존한인물인균여가해인사의화

엄을의상의화엄으로통합한다. 이후 300여년이흐른 1281년일연

이 『삼국유사』를편찬하는고려후기에는의상의화엄십찰로고려
의 화엄이 통합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종합하면 화엄사의 자장계 연기의 화엄은 973년 전후 균여에

의해생명력을잃기시작하여 1281년에는의상계화엄으로통합되

어사라지는것이다. 이후화엄사의화엄전통은조선이건국되면

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

3. 조선시대 연기의 한자 이름 변화와 화엄의 상실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754년 『백지묵서화엄경』은 신라 황룡사
의연기로설명하고 있다. 1097년 의천은화엄사의신라고승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487년 남효온은 옛날 신라사람 연기가 화엄이

아닌 선문의 고승이라 표현하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이어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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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황룡사의 연기는 조선 초기가 되면 선승 연기로 변화하고

있다. 조선 초기에 화엄사의 연기 화엄의 전통은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530년 ‘연기(煙氣)’는한

자의 변화와 맞물려 이미 전설상의 인물로 변화하여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연기 화엄의 전통이 사라지는 흐름은 연기 한자 이름의 변화로

이어진다.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 발음은 같은 연기라는 이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 전기 1487년 음력 10월 6일 지리산을 유람하

면서 화엄사에 들른 남효온은 연기를 한자로 ‘연기(緣起)’라 표현

하고있다. 이후 1530년에편찬된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는 ‘연기(煙氣)’로 1630 『화엄사사적』은 ‘연기(煙起)’로 표현하고

있다. 754년 『백지묵서화엄경』과 1097년의천의 그리고 1487년 남

효온은 ‘연기(緣起)’의 같은 한자로 표현하고있으나, 이후에는발

음은같으나한자는다르게표시되고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
승람』은 ‘연기(煙氣)’로한자가변하기시작한다. 또한연기는어느

시대사람인지알수없다는표현이나오기시작한다. 1636년중관

해안의 『화엄사사적』에는 연기를 ‘연기(烟起)’라 표현되어 있다. 

정리하면 통일신라 754년 『백지묵서화엄경』과 고려 1097년 의

천 그리고 조선 초기 1487년 남효온은 연기(緣起)로 표현한다. 이

후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연기(煙氣)

로 표현이 변하며, 1636년 중관해안의 『화엄사사적』은 연기(烟起)

로 변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754년 연기(緣起) → 1097년 연기

(緣起) → 1487년 연기(緣起) → 1530년연기(煙氣) → 1630년연기

(烟起)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건국된 이후 1487년과 1530년

사이에화엄사는종파의성격을잃고연기에대한전승또한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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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조선의 숭유억불의

정책으로 태종에 의해 오교양종40)으로 통합된 조선 불교는 세종

에 의해선교 양종41)으로 통합되면서 화엄사는 선종 사찰에 포함

되기때문이다. 이러한변화가있었기에화엄사를창건한중요인

물 연기에 대해 갑자기 한자 이름의 표현이 혼란해지고, 출신과

그의 행적이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 판단된다.

화엄사가선종에통합된다는것은화엄사의종파특성이사라졌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연기 화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자삼

층석탑>의 연기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사상과 연관되어 후대에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신라의 화엄은 다양한 화엄 계통이 공존하였다. 한국 화엄을

대표하는 의상의 화엄뿐 아니라, 원효와 자장계 화엄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본 논고의 핵심은

화엄사는황룡사의자장계 화엄의 계통으로 8세기중반연기법사

에의해창건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이러한자장계화엄은고려

초․중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 또한 더불어

40) “曹溪宗、摠持宗, 合留七十寺; 天台、疏字、法事宗, 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
宗, 合留四十三寺; 慈恩宗, 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 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 
各留十寺”(『太宗實錄』11, 太宗 6(1406)年 3月 27日 丁巳 1번째 記事). 

41) “乞以曹溪․天台․摠南三宗, 合爲禪宗, (華巖)․慈恩․中神․始興四宗, 合爲
敎宗”(『世宗實錄』24, 世宗 6(1424)年 4月 5日 庚戌 2번째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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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엄사에서 창건주 연기가 잊혀지고 화엄의 계통이 사라지는

과정을 확인한 점이다.

자장은 신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통이며, 왕실 직할 사찰인

황룡사의 주지로서 계율을 정하여 불교를 정착시켰다. 무엇보다

화엄을신라에최초로전래하였으며, 황룡사를중심으로정착시킨

고승임을 8세기 중반 화엄 관련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기는 8세기중반화엄사를창건한황룡사자장계화엄의

고승임을 『백지묵서 화엄경』과 대각국사의 문헌자료를 검토를통
해 밝혀내었다. 이상에서 통일신라 화엄사는 자장계 연기의 화엄

전통을 이어가는 사찰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의상의 화엄 계통은 고려 건국과 맞물려

세력을확산하고있으며, 고려후기에는의상화엄으로한국화엄

이획일화된다. 이는본논고의다음의연구로확인된다. 후삼국시

대 남악 지리산의 관혜는 자장계 연기의 화엄사를 대표하는 승려

이다. 또한남악의관혜와대립한북악희랑은의상화엄을대표한

다. 해인사에서남악관혜와북악희랑의대립은의상화엄을대표

하는균여에의해통합된다. 여기서화엄사의자장계연기의화엄

의 전통은 후삼국시대와 고려 건국 초기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논고는 이어서 904년 편찬된 최치원의 『법장화상전』과 1281

년편찬된일연의 『삼국유사』에서술된해동화엄십산과의상전교
십찰의의미변화차이를검토하였다. 이것을통해고려후기한국

화엄은 의상의 화엄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태종과세종의불교통폐합으로사찰의전통이사라

지고임진왜란의영향으로역사성이사라지는과정에화엄의창건

주 연기와 화엄 전통이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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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화엄사의 자장계 화엄 계통을 밝혔으며, 또한 의상계

화엄으로통합되고획일화되는과정을확인하였다. 또한화엄사의

창건주의상의전통이조선의건국과함께사라지기시작하며, 화

엄의전통은상실되고있음을검토하였다. 무엇보다본논고연구

의 의미는 그동안 잃어버린 화엄사의 자장계 연기의 화엄 계통을

밝혔다는 점에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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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lation on Legacy of Jajang(慈藏) 
Hwaeom of Hwaeomsa Temple

Hwang, Tai-sung(Ven. Mu-jin)

Ācārya,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e "Record of Hwaeomsa Temple(華嚴寺事蹟)," compiled in 

1636, raised concerns about its credibility. It is known that Yeon-gi(緣起) 

of Hwangnyongsa(皇龍寺) Temple established Hwaeomsa(華嚴寺) 

Temple in the mid-8th century. It is also known that  the features 

of Yeon-gi and the traditional aspects inside Hwaeomsa Temple began 

to diminish between the late Goryeo(高麗) period and the early 

Joseon(朝鮮) perio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Hwaeom school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by 

examining the conflict between Goanhye(觀惠) and Huirang(希郞). 

Moreover, this paper inspects the transformation regarding to 

Hwaeomsa’s ten mountains(華嚴十山) and ten temples(華嚴十刹) in-

side Bupjang Hwasangjeon(法藏和尙傳, 904) and Samguk Yusa(三國

遺事, 1281). Through these analyses, the study discusses about the 

forgotten value of Hwaeo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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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cludes that Yeongi of Hwangryongsa Temple, who 

inherits Jajang(慈藏) Hwaeom established Hwaeomsa Temple in the 

mid-8th century in Namak, Jirisan, in Gurye. During the early 10th 

century, a conflict arose between Goanhye of Namak(南岳) Hwaeomsa 

Temple who followed Jajang(慈藏) Hwaeom, and the Huirang of 

Bukak(北岳) Haein Temple(海印寺), who followed Uisang(義湘) 

Hwaeo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ryeo dynasty, the tradition 

of the Jajang Hwaeom at Hwaeomsa Temple was integrated under the 

Uisang Hwaeom by Gyunyeo(均如, 923~973). This integration is evi-

denced through ‘Ten major Temples of Hwaeom Buddhism(義湘傳敎

十刹)’ in "Samguk Yus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this 

paper contemplates Hwaeomsa Temple as a temple established by 

Yeon-gi in the mid-8th century, carrying on the legacy of the Jajang 

Hwaeom.

Key Words: Hwaeomsa Temple, Inherits Jajang Hwaeom, Bukak, 

Goanhye, Namak


